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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① 최인호의『유림』에 

깃든 유가사상은 무엇인가. ② 최인호의 소설 속 인물들

이 보여준 행적은 탈근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③ 최

인호의 유가사상을 드러내는 데 팩션소설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에서 최인호의 장편소설『유림』(2005)을 연구

한 것이다.

  최인호는『유림』에서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실존 인물

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상을 서사화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유림』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 공자, 맹자, 조광

조, 이황, 이이를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조의 유가사상이 

탈근대의 단초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됨을 밝히는 것이

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인호가 보여준 팩션소설의 미학

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선행연구

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개인의식을 다룬 연

구, ② 범종교적 소재를 다룬 연구, ③ 역사소설을 다룬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개인의식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김지윤의 연

구를 들 수 있다.[1] 그에 따르면 김주연에서 시작된 최인

호의 개인의 의미 연구는 김치수, 서종택에서는 긍정적

인 평가로 이어지고 오생근, 김현, 이동하에게서는 비판

적·부정적인 평가로 귀결되었다. 이외에도 최인호의 단

편소설을 당대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논의한 장세진, 

최인호의 소설을 현실과 불화하는 개인의 대응 양상 관

점에서 논한 김진형, 거대담론과 권력이 맹위를 떨친 사

회에서의 개인의 역할 탐색을 논한 김지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의식을 ‘소

외’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문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적극

적인 시각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유림』과 관련하여 최인호의 

소설에 나타난 범종교적 소재를 다룬 연구로는 황경훈을 

들 수 있다. 황경훈의 논의는 최인호 소설의 종교성을 탐

구한 것으로,『유림』과『길 없는 길』에서 보인 최인호의 

열린 신앙과 종교다원성 밝힌 것이다. 그의 연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90년대 이후 최인호의 문학사상이 범종교적 

관점에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90년대 이후 발표된 최인호의 장편소설에는 실

존 인물을 허구화하여 표현한 이른바 팩션소설이 등장한

다. 본 연구의 주제인 팩션소설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자로는 권덕영, 홍성화를 들 수 있다. 권덕영은 최인

호의『장보고』와『해신』을 분석하면서 역사와 소설 속의 

장보고를 논하였다[2]. 홍성화의 논의는 최인호의『잃어

버린 왕국』을 중심으로 고대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동아

시아 관점에서 기술할 때 참고할 만하다[3].

Ⅱ. 본론

1.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최인호는 90년대 이후 도가, 유가, 불교 사상을 중점적

으로 다룸으로써 평단이 부여했던 ‘도시적 감수성’, ‘허무

주의적 세계인식’ 논의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최인호가 70년대 사회에 만연했던 ‘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소설로 응전하면서 보여주었던 인물들의 

어정쩡한 태도, 즉 절대적 거부도 절대적 순응도 아닌 태

도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그가 90년대 들어

서면서 달라진 시대상황을 소설로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

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동아시아 사상과 역사로의 영

토 개척이다. 90년대 이후로 최인호는 소설 속에 성찰하

는 주체를 내세워 인간 삶에 있어서 미래 희망적인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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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이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탈근대의 단초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가 동아시아인을 넘어 세계인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황과 이이, 이황과 기대승의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사상은 상생과 공존을 제시한 레

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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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90년대 이후 최인호는 

『유림』[4]과 같은 장편소설에서 동아시아 사상사를 무대

로 한 유목민적 상상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최인호의『유림』에는 동아시아 사상의 본류인 유가사상

이 중심축이 되어 나타난다. 2천5백 년 전부터 동아시아

의 중심 사상이었던 유가사상은 공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최인호는 유가사상의 뿌리를 찾아 시간여행을 떠난 것이

다. 최인호는『유림』의 작가 후기에서 “2천5백 년 전의 

공자와 맹자를 만나고 실패한 개혁자 조광조를 접신하고, 

퇴계를 초혼하는『유림』을 쓰는 3년 동안 나는 저주받은 

방관자로서의 작가적 운명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다.

 『유림』에는 유가의 본산인 공자와 맹자를 거쳐 공자의 

정명주의를 바탕으로 왕도국가를 세우려다 실패한 조광

조로부터 공자의 학문을 집대성한 이황에 이르기까지 유

가들의 열전이 팩션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최인호가 동

아시아 사상의 본류이기도 한 유가사상에 집착한 것은 

동아시아인의 핏속을 흐르는 원형질을 찾고자 했기 때문

인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광

기가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유교자본주의가 가지고 있

던 ‘협동’, ‘단결’,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요

소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와 상관성을 갖는다[5].

  본 연구는『유림』에 나타난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전

개된 유가들의 담론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정신사

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인호가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유림』의 유가사상이 탈근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유

가사상은 예(禮)에 기초한 겸손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 이는 서구의 레비나스가 주창한 타자성의 

윤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단초들을 팩션의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보여준 최인호의『유림』은 동아시아의 사상 

중에 하나인 유가사상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사상으로 

커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도 

큰 자산이 되리라 본다.

2.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팩션 기법

  본 연구는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실존 인물들의 

유가사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자와 맹자의 왕도정치

가 조선의 성리학자들인 조광조, 이익, 이황에 이르러 어

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최인호의 

『유림』에는 중국의 주자학이 조광조를 통해서는 정치적

으로 계승되고, 이황을 통해서는 학문적으로 종합되는 

과정이 팩션의 형식으로 잘 드러난다.

  최인호는 그의 소설에서 실존 인물에 허구적인 요소가 

가미된 팩션 스타일의 서사양식을 취하여 인물 열전을 

펼치고 있다.『유림』에 나오는 조광조(趙光祖, 1482∼

1519)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효직(孝直)이었으며 호는 정암(靜菴)이었다. 한성에

서 출생하였다.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으며 본관은 진보(眞寶)이고 자는 경호

(景浩)였다.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이

다. 팩션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장르를 일컫는 말이

다.[6] 최인호는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 간의 비교 연구

를 통해 기존의 영웅주의나 민족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동아시아 사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최인호의『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을 연구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인호의 유가사상은 팩션기법

을 통해 실존인물을 허구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에 기초한 협동과 단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알 수 있다. 서구의 레비나스가 주창한 레비나스의 ‘타자

성의 윤리’가 동아시아 사상 중에 하나인 유가사상에 기

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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